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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을 열다: 대한제국에 의한 개항

대한제국(1897-1910)은 1899년 5월 1일, 목포에 이어 군산을 두 번째 개항장으로 선포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어진 타율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자율에 의한 개방의 문을 연이어 

군산에서 열었다. 20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둔 시점에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로 군산을 

지정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대한제국의 광무 개혁 이념인 구본신참(舊本新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구본신참(舊本新參論)이란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 또는 참조한다."는 

뜻으로 이는 19세기 말 개화파에 의해 주창된 개혁 이념인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관계한다. 

동도서기와 구본신참은 전통과 근대화의 접목 방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이념 모두 

서구적 근대를 받아들이는 데 동양의 정신적 우월함을 전제했다. 그러나 이는 동도서기와 

구본신참의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구본신참은 동도서기와 비교할 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전통적 가치의 토대를 더욱 중요시했다.

 동도서기가 주로 서양의 기기적 요소(기술, 산업화)를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구본신참은 제도와 이념의 측면에서 서구의 요소를 반영하되 전통과의 조화를 꾀했다. 무엇보다 

구본신참은 중화사상에 뿌리를 둔 동도서기를 벗어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으로 작용했다. 대한제국은 존속 기간이 짧았지만, 

구본신참에 근거하여 20세기적 근대를 맞이하고자 했다. 

 군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개항지였다. 조선시대 숙종 시기부터 

군산은 지방의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주요 교통로였으며, 중종 7년에는 호남의 대표적인 

조운창으로 기능했다. 조운창은 세금으로 낼 각 지역의 곡식을 수납하고 보관, 운송하는 

곳으로 군산은 전국 최대 곡창지인 호남평야를 배후에 둔, 조선시대 내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세곡 집결지였다. 또한 군산은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던 강경까지 금강을 왕래하던 상인들이 

임시로 머무는 정착지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항 전인 1892년경부터 조선 정부가 운행한 

경제호가 입항했고, 청일전쟁 후에는 쌀 수송을 위해 민간에 불하된 대한제국 군함의 입항이 

잦을 만큼 근대적 항구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었다. 

 즉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문을 연 부산과 원산, 인천이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개조된 개항장이었다면, 군산은 대한제국의 정치 이념인 

구본신참(舊本新參)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익숙하지만 새롭게 인식된’ 전통의 

항구였다. 

2. 격자화 되다: 근대적 항구 도시의 등장

2.1. 전통 도시의 해체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공식화했다. 여러 유형의 

지배 방식이 동원220 가운데 일상의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전통의 도시 공간을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한 시도였다. 1912년 11월 7일 자 《매일신보》에는 일본이 기존의 도시 

공간을 해체하려는 표면적인 이유와 방식을 선전하는 다음과 같은 사설이 실렸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우선 도로를 시찰하여 정정유조(井井有條) 하면 그 나라의 풍화와 

정치는 가히 문명으로 판단할지며 ( � ) 이번에 당국에서 각지 시구를 개량키로 계획한 중에 

우선 경성의 도로를 직선으로 사통오달(四通五達)하여 정정유조케하여 일대 모범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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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관할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적 도시화 공식인 격자형이 적용되었다. 근대 도심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인 격자형은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 통신과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즉 격자형 구역 개발을 핵으로 한 도시는 주변 공간의 개발을 

촉진하고, 새롭게 조성된 지역과 빠르게 연결되어 도시의 기능을 급속히 확산시킨다. 

 

근대 도시 군산은 바로 이러한 격자화 된 공간에서 탄생했다. 그 탄생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개항의 첫 문을 연 1899년부터 해방을 맞이한 194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군산은 이러한 ’근대 군산’이라는 지층을 기반으로 재생을 거듭했다. 그러나 

시대별 재생의 양상은 달랐다. ’근대 군산’은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새만금 

간척 사업의 기초 자원이 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관광 도시화를 위한 문화적 자원이 

되었다. 현재의 군산은 ’근대 군산’이라는 시간의 집적체를 화수분 삼아 문화 도시로서의 활성을 

꾀하고 있다. 

3. 근대를 쌓다: 근대 군산의 시간들

근대 군산의 시간은 크게 네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군산이 개항된 1899년부터 

외교를 맺은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고 초기 행정 기관이 들어선 1905년까지다. 두 번째 시기는 

1906년부터 1915년까지로 이 기간에는 철도와 도로, 1차 항구 시설이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산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16년부터 1925년에는 2차 항구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군산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네 번째 시기인 1926년부터 1945년까지는 3, 4차 

항구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기존 도심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근대 군산’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구분의 기준은 

’전통의 포구, 군산을 변화시킨 근대적 현상들’이다.

 전통의 삶에 변화를 몰고 온 근대적 현상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모든 것과 대별되는 

’압도적인 낯선 존재감’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근대 군산을 만든 ’근대적 현상들’도 그러했다. 

하니 이는 총독이 조선을 계발하는 노심노력에서 나옴이라.” 사설 『시구개정』, 《매일신보》, 

(1912.11.7.)

여기서 정정유조(井井有條)란 질서 정연하다는 의미로 문명화 된 나라의 척도는 도로가 질서 

정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가 경성을 시작으로 각지 시구(각 지역의 

시구)를 개량하려는 것은 조선을 계발하려는 진실된 노력임을 홍보한다. 

 이렇듯 경성(대한제국의 한성, 조선시대 한양)에서 시작된 전통 도심의 해체 작업은 각 

지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주요 항구로 이어졌다. 그 방식은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모든 곳을 도로와 철도를 놓아 직선화하고 격자화 하는 것이었다. 지도 위에 

격자화 된 공간은 땅 위에 실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1) 계산 가능하고, 2) 예측 가능하며, 3) 

언제든 통제 가능한 메트로폴리스의 구조로 변화해 갔다. 

2.2. 격자형 패턴의 항구 도시 

조선시대의 도시는 상공업 중심이 아닌 행정과 군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도시는 소규모의 유통이 가능한 형태를 띠며 내륙 지향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개항을 기점으로 이러한 전통의 도시 형성 요인은 힘을 잃게 된다. 각종 무역이 

활발히 전개된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공업에 기반한 근대적 교역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근대적 교역 도시가 나타낸 특징이 격자형 패턴의 구역 개발이었다. 

 따라서 군산도 예외 없이 이러한 격자화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군산은 식민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다른 개항장과 구별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항구였다. 군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산에 오래 거주하며 일본 《관문신보》 통신원으로 활동한 가츠키 

겐타로(香月源太郞)가 1902년에 발간한 『한국안내(韓國案內)』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안내(韓國案內)』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및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으로 당시 

가츠키 겐타로는 조선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군산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A)는 정박에 좋은 환경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B)는 향후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군산을 소개하고 있다. 

(A)  군산포는 ( � ) 풍랑의 피해는 비교적 적고, 닻을 내리는 곳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선박의 

계류에는 가장 적당하다. ( � ) 증기선이 정박할 수 있는 수면은 매우 광활하고 수심은 

원래부터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3길(尋, 18척) 내외이고, 만조 시에는 

6-7길(36척-42척)이 된다. (香月源太郞, 1902:245)

(B)  예로부터 한국의 부(富)는 전라, 경상, 충청 3도를 총칭하는 삼남에 있고, ( � ) 금강은 

전국 5대강의 하나로서 삼남 서북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쪽으로 전라북도의 반, 

북쪽으로 충청남도의 반을 점유하고 있다. ( � ) 이 지역은 민도(民度)가 높고, 물산을 

크게 요출(饒出)하므로 삼남 중의 삼남이라고 칭하는 것도 불가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군산은 족히 산업상의 개발자이고 상업상의 지배자라 할 수 있다. ( � ) 장래 기선의 기항 

수를 증가시키면 통계상 괄목할 만한 발달을 이룰 것이고, 목포를 능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香月源太郞, 1902:251-259)

1899년 개항 이후 군산의 도시화는 항구 주변의 외국인 집단 거류지인 조계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때 조계지는 격자로 분할된다. 표면상으로는 각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계지였지만 대지 대부분이 이미 군산에서 활동 중인 일본 자본가들에게 매매되었고 이들이 

[그림 1] 군산각국조계도(郡山各國租界圖, 개항 이후 조성된 외국인 거류지), 1911, 출처: 군산시, 『군산시사』, 1991,

이미지 위에 선 표시(필자): 1899년 개항장 선포와 함께 계획된 조계지는 외교 관계를 맺은 각국에 통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는 일본인에게 매매되었고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은 이들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군산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인들은 당시 1880년대 후반부터 군산에 터를 잡은 일본인들이 선점한 ’조선 시장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토지를 임차함으로써 얻고자 했다. 언어와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경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일본 거류민들을 

통해 취하고자 한 것이다. 개항 초기에 설정된 조계지(1899-1911)는 현재 군산 구도심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장미동과 

월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곳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군산을 가장 모던하게 번성시킨 핵심 

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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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부터 1945년까지 이러한 ’근대적 현상들’은 격자형 패턴의 도시 개발로 지형을 

변화시켰고 그 위에는 문명화 된 삶의 양식으로 계몽된 온갖 이질적인 양태의 공간과 사물이 

들어섰다. 군산에 자리한 근대적 현상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근대와 접속했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이는 현재의 군산이 품고 있는 ’근대 군산’의 흔적에서 여전히 감지된다. 조선시대 

군산포에서 근대 항구 도시, 군산으로 변화해 간 양상을 군산에 쌓인 ’근대적 현상들’에 근거하여 

그려볼 수 있다. 1899년 이후 1945년 동안 형성된 근대 군산의 모습은 항구 중심의 주변부 

평지에 계획된 격자형 패턴의 시가지 개발과 확장, 그 위에 세워진 외래적 양식의 건축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근대 군산이 품고 있는 ’근대적 현상들’의 층위를 사료에 근거하여 

시각적으로 톺아 본 것이다. 근대 군산에 대한 별책 부록과 같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별책 

부록은 근대 군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시기별 ’격자형 도시 개발 지도’와 그러한 땅 

위에 등장한 근대적 제도의 표식으로서 건축물의 이미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책 부록: 근대 군산의 시간들

3.1. 첫 번째 근대의 시간 (1899년-1905년)

개항장과 개항시는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닌다. 개항장은 항구 주변의 토지를 수출입이 원활한 

격자형 패턴으로 개발한 신도시이고, 개항시는 전통의 도시 규모와 조직을 유지한 채 다종다양한 

근대 시설이 집중 배치된 개시장(開市場)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과 

군산포에 대입하면 조선시대 한양에 뿌리를 둔 한성은 개항시가 되었고 전통의 포구 군산은 

개항장이 되었다. 이 시기의 군산은 바로 이러한 신도시, 개항장으로서의 첫 모습을 드러낸다. 

서구 열강들과 교역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대표 항구로 지정되어 외국인들의 활동 기반이 된 

거류지가 격자형 패턴으로 처음 들어서게 된다. [그림 2] 

 거류지 형성과 함께 주거 지역이 개발되면서 군산의 인구 수가 급증한다. 요인은 군산이 

항구 도시로 특화됨에 따라 일본인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활동은 군산이 

개항하기 전부터 이미 활발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항장으로 선포되고 근대 항구로서의 

미래 가치가 확실시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직업군의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된다. 특히 항만 시설 

기술자들과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자본을 투자한 상인들의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근대 시설물은 감리서를 시작으로 경무서, 재판소, 세관, 우체사, 전신사들이 설치된다. 

감리서는 개항장의 사무를 관리하는 곳으로 1895년에 폐지되었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부활하여 

전국의 개항장에 다시 세워졌다. 

 개항장에 들어선 공공 기관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근대적 감각의 장을 열었다면, 동일한 

시기에 등장한 각종 상업 시설은 군산에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선명한 

징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및 종교 시설, 의료와 농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개항장 군산은, 근대 항구 도시로서의 첫 번째 시간을 내재하게 된다. 

a1

a2

b1
b2

c1

d1

조계지(외국인거류지) 경계선(1899)

[그림 3] 1899년부터 1905년 동안 조계지 내에 건축된 근대 시설의 위치(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4] 참조)

본고에 제시된 기본 지도 이미지는 송석기의 연구 「군산지역의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2003)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도 위의 이미지와 범례 표기는 관련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다시 본고의 내용에 맞게 필자가 

재구성했다. 이후 제시되는 [그림 4], [그림 6], [그림 8], [그림 10]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림 2] 군산각국조계도(郡山各國租界圖),1899, 출처: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82,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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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두 번째 근대의 시간(1906년-1915년)

이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개항과 함께 설정된 각국 거류지가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매매된 것이다. 토지 매입 비율은 일본인이 중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러일전쟁 이후 

사실상의 경제적 식민화가 진행된 결과였다.

 군산에서의 경제적 식민화가 집중된 대상은 쌀(米穀)이었다. 이 시기에 완공된 전주에서 

군산까지 약 46㎞에 이르는 ’전군가도(全群街道, 현 전군도로)’와 1차 항만 시설은 전통적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 모두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대형 기반 시설이었다. 1908년에는 

쌀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논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리조합(水理組合)’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군산에 급증한 농장과 창고회사는 쌀의 생산과 수출, 가공을 위한 상업 

시설이었다. 

 쌀 수출을 위한 대형 도로 설비와 1차 항만 시설 완공과 함께 호남선을 비롯한 군산선 

철도가 개통되고 군산항 또한 개통되었다. 근대적 항만 시설 공사는 대한제국 시기에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a1 목포 일본영사관 군산 분관(1899)

a2 군산우체국(1905)

옥구감리서(1899)

우체사(1899)

전보사(1899)

경무서(1899)

b1 군산일본민회(1899)

b2 소야오복점(1899) 

오사카주식회사 군산대리점(1899) 

등본합지군산출장소(1899) 

옥구금융조합(1903)

군산구락부(1904)

합자회사 강기상사(1905)

궁선농장(1893)

공상농장(1895)

도곡(島谷)농장(1904)

인합농장(1904)

천기농장(1905)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일본민회(1899)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1899)

알락(Alexander)소학교(1901)

영명학교(1903)

d1 금비라(金比羅)신사(1901)

구암교회(1899)★

서포교회(1901)

서수교회(1903)

구암예수병원(1899)

[표 1]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1899년-1905년)

a1-d1(현재까지 확인된 1899년부터 1905년 동안 건축된 건물; 위치는 [그림 3] 참조)

[그림 5]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조계지를 중심으로 건축된 주요 근대 건물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6] 참조

[그림 4]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조계지 내에 건축된 근대 시설(a1,a2,c6)과 조계지 밖에 세워진 시설(d1,★)

군산 공립 심상고등소학교(1920년대)

초기 구암병원(거류지 밖 위치)★

a2 군산 우체국

초기 구암교회(거류지 밖 위치)★

a1 목포 일본영사관 군산 분관

d1 금비라(金比羅)신사

시작되었지만, 군산항 건설이 본격화한 것은 1909년 이후이다. 1909년부터 1915년 사이에 

잔교(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가 축조되었고 화물 전용 

철도 인입선이 군산항까지 연결된다. 

 이 시기의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은 개항 당시 설정된 거류지에 대부분 

위치한다. 단 관공서 중 재판소와 감옥, 군산역은 그 기능상 거류지 외곽에 세워졌다. 대다수의 

상업 건물은 현재의 해망로에 해당하는 본정통과 명치정 대로를 따라 분포했으며 격자형 중심가 

안쪽에는 일본인들의 주거지가 자리했다. 따라서 이곳에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소학교가 함께 있었다. 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와 교회, 병원은 거류지 외곽에 

자리했다. 거류지가 일본인들의 주거 중심지가 되면서 본래 이곳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주거 

공간이 거류지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한국인 주거지 ; 말랭이(산비탈) 마을

한국인 주거지 ; 일제강점기 군산을 소재로 한 소설, 채만식의 『탁류』에 등장하는 한국인 주거지

군산역과 군산항을 연결한 1차 선로

한국인 주거지

a1
a3

a4

a5

a2

a7

a9

a8

a6

b1
b2

b4

b3

b7

b8

b9

c1

c2

d1

d2

d3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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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 번째 근대의 시간: 1916년부터 1925년까지

이 시기에는 1차 항구 시설에 이어 2차 항구 시설의 완비로 군산항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쌀의 

저장 및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이 확충된다. 무엇보다 1912년에 개통한 군산선(군산 철도)이 

군산항까지 연결되어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급증한다. 이는 군산선이 군산과 옥구 지역의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일본인 농장 7개소의 쌀을 실어 나르는 호남선의 지선이었기 때문이다. 

 도시 행정의 중심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거류지 북쪽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그림 8] A 

거류지를 벗어나 외곽으로 시가지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1920년대 전반 지도를 살펴볼 때 

초기 거류지 전체가 시가지로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기존 거류지와 군산역 사이의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현재의 중앙로와 죽성동, 영동에 

상업 지역이 형성되었고 [그림 8] B 현 장미동의 동쪽 끝 지역에는 정미소 단지가 들어섰다. 

[그림 8] D 정미소가 군산역과 군산항이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이유는 철도를 통해 운반된 쌀을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거류지를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개항 초기에 등장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 또한 그 면적을 확대해 갔다. 다양한 양식은 크게 일본식 건축 양식과 서구의 건축 

양식, 여기에 두 양식을 혼합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식들 모두 각 나라의 오랜 지역성을 

내재한 것이었으나 개항된 군산에서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마주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매우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모던한 물질성을 발산했다.

 개항 초기에 거류지 내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점처럼 위치한 외래 양식의 건축물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기존 거류지를 벗어나 확장된 시가지에서 분포의 

밀도를 더하게 된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마치 ’모던 경성’이 군산에 복제된 듯한 양상이 

전개되는데 백화점과 잡화점, 극장과 사진관, 과자점과 같은 상업 시설에서의 소비 경험과 건축 

양식이 개항 도시 군산을 더욱 모던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a1 군산이사청(1908)

a2 군산세관(1908)

a3 세관부속건물(1910년대 초)

a4 미곡검사소(1910년대 초)

a5 세관검사소(1910년대 반)

a6 전매지소(1910년대 초)

a7 군산구재판소(1908)

a8 군산경찰서(1910)

a9  광주감옥 군산분감(1910년대 초)

a10 군산역(1912)

b1 기장 18은행 군산지점(1907)

b2 군산상공회의소(1912)

b3 미곡상조합(1910년대 초)

b4 군산전기주식회사(1911)

b5 곡구여관(1910년대 초)

b6 군산일보(1910년대 초)

b7 증전양복점(1910년대 초)

W9 군산좌(1910년대 초)

군산해산주식회사(1907)

군산창고주식회사(1907)

군산통상합자회사(1907)

군산신보사(1907)

극장주식회사(1909)

b8 정미소(1910년대 초)

임곡농장(1906)

아전농장(1906)

식본농장(1913)

고구농장(1914)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유치원(1909)

c2 군산공립보통학교(1907)

군산공업실업학교(1910)

임피공업보통학교(1912)

멜볼딘(Merry Boldwine) 여학교(1913)

옥구공립보통학교(1914)

d1 군산신사(1915)

d2 동본원사(1910년대 초)

d3 금광사(1910년대 초)

동국사(1913)

지곡교회(1907)

남성교회(1908)

풍도의원(1910)

[표 2]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1906년-1915년)

a1-d3(현재까지 확인된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신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6] 참조)

[그림 6]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1, a2, a10, b1, b2, b3, b9(1906년부터 191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6] 참조)

b9 군산좌(극장)메리 볼드윈(Merry Boldwine) 여학교

a2 군산 세관

b2 군산상공회의소치b1 일본 장기18은행 군산지점

동국사 

a1 군산 이사청(개항기 군산에 설치한 일제 통감부 소속 행정 기관)

a10 군산역

b3 군산미곡상조합(미곡취인소,곡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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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심지 군산선과 군산항을 연결한 2차 선로

금융 중심지

대형 주택지

정미소 단지

유곽 단지 

a1

a2

b1 a1b2
b6

a1b3

c2

a1a4

d6

d9

d7

a5

a1a6

a7a1a3

a1b4 
a1b5 

a1b8 

a1b9 

a1b7 

a1b10 

a1b11 
b12 

a1b14 
a1b13 

d1

d4
d2

d3

e*

e*

e*

f*

e*

e*

e*

e*

e*

e*

e*

c1

d8

[그림 7]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조계지를 중심으로 건축된 주요 근대 건물의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8] 참조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a1 농림성(1910년대 말)

a2 전북곡물검사소(1910년대 말)

a3 형무소 군산지소(1920년대 말)

a4 군산소방소(1920년대) 

a5 군산경찰서(1925)

a6 옥구군청(1920년대)

a7 군산세무서(1920년대)

d2 공설운동장(1920년대)

군산부상품진열소(1919)

b1 불이(不二)흥업회사(1920년대)

b2 조선은행 군산지점(1923)

b3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1924)

b4 군산전업사(1919)

b5 군산상공회의소(1921)

b6 군산미곡상조합(1921)

b7 조선식산은행 군산지점(1919)

b9 군산금융조합(1919)

b10 조선상업은행 군산지점(1917)

d3 암본(岩本)주조장(1920년대 초)

d4 상야(上野)주조장(1920년대 초)

d5 장전(長田)주조장(1920년대 초)

d6 옥옥(玉屋)양조장(1920년대 초)

d7 군산주조회사(1920년대 초)

d8 화강(花岡)정미소(1920년대 초)

d9 길본(吉本)정미소(1920년대 초)

인식(人食)농장(1917)

조일(朝日)정미(1920)

[표 3]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1-d9(현재까지 확인된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8] 참조)

a1 농림성(1910년대 후반)

a2 전북곡물검사소(1910년대 후반)

a3 형무소 군산지소(1920년대 초반)

a4 군산소방소(1920년대) 

a5 군산경찰서(1925)

a6 옥구군청(1920년대)

a7 군산세무서(1920년대)

d2 공설운동장(1920년대)

군산부상품진열소(1919)

b11 도비(島邊)오복점(1917)

b12 동일은행 군산지점(1922)

b13 옥구금융조합(1920초반)

b14 희소관(喜笑館)(1922)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1918)

청수합명회사(1921)

협동해운주식회사(1922)

수호제염소(1923)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1920)

남선효모주식회사(1925)

군산어업조합(1910년대 후반)

팔목(八木)농장(1920)

갑배(甲裴)농장(1923)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간이수산학교(1915)

c2 군산공립실과고등학교(1916)

영명학교(1918)

대아공립보통학교(1921)

신풍공립보통학교(1921)

사림성산학교(1922)

구암유치원(1922)

군산중학교(1923)

개정공립보통학교(1924)

불이심상소학교(1924)

어청도공립보통학교(1925)

일본 기독교회(1916)

비얀도 순복음교회(1917)

신곡교회(1917)

이곡교회(1922)

신흥교회(1924)

옥붕교회(1924)

천주교 군신본당(1925)

d1 도립군산의원(1910년대 후반)

b8 도비(島邊)치과의원(1923)

관립 군산 자혜의원(1922) 

b2 조선은행 군산지점

 b14 희소관(喜笑館) 극장

관립 군산 자혜의원

a5 군산경찰서

b13 옥구금융조합

d1 군산도립의원

a3 형무소 군산지소

군산어업조합

c2 군산간이수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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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네 번째 근대의 시간: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기에는 군산 시가지의 확장과 군산항의 축항 공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군산항의 3, 4차 항구 시설이 완공되었고 동시에 군산항의 가장 상징적인 다리인 

부잔교(浮棧橋)가 설치되었다.(1926-1933) 부잔교(浮棧橋)는 물의 증감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상 구조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항구에 설치되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뜬다리’로 불린 부잔교는 일제강점기 동안 총 6기가 설치되었다. 

 일본은 군산항에 이러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대형 선박 여러 척을 상시 정박할 수 있는 

환경을 확고히 한다. 이는 쌀 수출뿐만 아니라 쌀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증산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산업의 확대는 자본의 유입과 노동 인구를 더욱 폭증시켰다. 군산은 이로 

인해 부산을 이은 전국 최대 미곡 수출항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군산항의 물동량을 질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킨 것이 부잔교의 설치라면, 군산 시가지의 

확장을 기존과는 다르게 촉진한 것은 ’해망굴’의 개통이었다. 

 해망굴은 구 군산 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한다. 1926년 

이후 해망굴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군산 시가지가 서쪽 해안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해망굴의 

개통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용도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특정한 

구역이 192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거류지의 남서쪽 지역이 군산의 중심적인 

시가지로 변모했다. 이 지역에는 군산에 큰 규모의 쌀 농장과 정미소를 운영하는 일본인 주택이 

지어졌다. 본래 한국인의 주거지였던 원명동과 신흥동 지역에 중대형 규모의 주택을 짓고 

생활했다. 현 신흥동에 자리한 일본식 가옥이 대표적인 예이다.

 거대 자본을 소유한 일본인 농장주들이 기존 한국인의 주거 지역을 잠식하면서 

한국인들의 주거지는 거류지 밖에 위치한다. 본래 삶의 터전이었던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형성된 한국인 주거지와 바둑판처럼 말끔하게 정리된 채 근대의 빛나는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채운 일본인 거류지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근대적인 삶의 양가적인 정서를 발산했다.  

[그림 8]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3, a5, b2, b13, b14, c2, d1(1926년부터 194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의 위치 [그림 9] 참조)

군산공립보통학교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외관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내부

군산영명학교

[그림 9]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조계지를 중심으로 신축된 주요 근대 건물의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10] 참조

상업 및 주거 단지 

대규모 주택 단지 

상업 및 금융 단지

정미소 단지

유곽 단지 

소규모 공장 단지

부잔교(뜬다리 부두)

a1

b4
b6

b12
b10

b11

b14

b7b1

d1

d3

b2 b3

b8

b9

b5

a2

a3a4

a8

a5

a6

b16

b17
b18 b19

b20 b21

b22

b27

b28
b26

b30

b31

b32

b35

b34

b36

b37

b33

b29
b21

c1

c2

d4

d5
d6

a7

d7
d8 d9

d10
d13

d14

d15

d16

b15

e4

e1

e3

e2 e2

e2e2

d2

e7

e2

e5

e6

d11

공공 시설 상업 시설(1) 상업 시설(2)

a1 군산항역

a2 군산시청 3청사(현)

a3 직업장려관

a4 부립도서관

a5 군산부청

a6 전주지법 군산지청

a7 헌병분주소

a8 전북수산시험소

b4 전북어업협회

b6 군산비료배급소

b5 삼국상회

b7 산전미상(山田米店)

b8 군산공화당

b9 군산일보

b10 상엽상사회사

b11 홍농비료

b12 조선신탁회사지점

b14 대야(大野)사진관

b16 저축은행

b17 산업회사

b24 삼원합자회사

b25 북천임본점

b26 부전옥백화점

b28 군산동부금융

b29 군산청과회사

b30 소판철공소

b33 익옥수리조합

b35 군산철공소

b37조선합동전기회사

d11 조선정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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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26년부터 194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2, a4, b2(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신축된 

건물의 위치 [그림 11] 참조)

군산여자고등학교a4 부립도서관

남조선전기회사불이농촌(不二農村)주택(일본 불이흥업회사에서 조성한 소작농 주택)

일본기독교회당b2 군산부윤관사a2 군산 부청

전북수리조합(군산점)미나카이 백화점(군산점)이즈모야 과자점(현 이성당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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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건축된 주요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1-d9(현재까지 확인된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신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10] 참조)

b15 재향군인회관

b18 군산염공동판매소

d4 간이보검진료소

e1 군산부윤관사

군산세무서

군산전매서

군산전매청

군산지방해무청

b18 군산엽공등판매소

b19 소야본선구점

b20 전정인쇄소

b21 삼중정(三中井)백화점

b22 군산극장

b23 황강철공소

상점잡화점

내동양행

군산동부금융조합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영암철공소

d13 학림주조장

d15 전변정미소

e2 대규모주택

e3 서부여관

e4 송본여관

e5 쯔오야여관

e6 유명여관

e7 군산유곽

옥곡합동주조장

색삼제선공장

파선제염소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여자가정학교(1929)

c2 군산유치원

영신유치원(1931)

심상유치원(1939)

옥산공립보통학교(1928)

마룡공립보통학교(1934)

희현공립보통학교(1935)

승산공립보통학교(1937)

옥룡공업보통학교(1941)

군산공립상업학교(1941)

군산화교소학교(1941)

미룡심산소학교(1939)

비얀도공립심상소학교(1943)

신지도공립국민학교(1943)

d1 안국사

원당교회(1927)

임피교회(1927)

선관교회(1931)

일본기독교회당(1931)

중앙기독성결교회(1931)

지양교회(1931)

금암교회(1932)

성덕교회(1932)

중앙성결교회(1933)

군산기독복음교회(1935)

나포교회(1935)

별산교회(1938)

말도기독성결교회(1939)

d2 군산병원

d3 하상의원

d5 지전병원

d12 안동의원

d14 세창병원

인제의원


